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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케미칼, 폭발 화재 대비훈련

울산시의 산업시설 방호를 위한 민ㆍ관ㆍ군ㆍ경 대테러 훈련이 4월15일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실시됐다.

합동참모본부의 테러 대응태세 점검 계획에 따라 육군 53사단은 유류탱크가 즐비한 공장에서 폭발화재 대

처와 인질 진압 훈련을 주도했다.

훈련에는 부산ㆍ울산경찰청, 소방본부 등 11개 기관이 함께 참가했다.

훈련은 유류탱크 폭발과 및 화재 초동 조처, 사상자 긴급 후송, 급조 폭발물 탐지 및 해체, 인질극 진압 등

의 순서로 2시간 동안 실제 상황처럼 이어졌다.

또 헬리콥터, 화학소방차, 제독차 등 군과 경찰, 소방 당국의 첨단 장비가 동원됐다.

울산연대 기동 중대장 이동하 대위는 “민ㆍ관ㆍ군ㆍ경간 통합 방위태세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”며 “특히

적의 도발을 조기에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

금지>

<화학저널 2011/04/15>


